
부 고 
메리 프랍하 ​Mary Prabha​ 수녀 ND 7384 
 
프랍하 릴리 토포 ​Prabha Lilly TOPPO 
 
파트나, 성모 승천 관구 
 
출 생 1958년 6월 25일 차티스가르, 자말푸르 
서 원 1992년 5월 25일 인도, 비하르, 자말푸르 
사 망 2020년 12월 24일 파트나 본원 
장 례 2020년 12월 26일 파트나 본원 
매 장 2020년 12월 26일 파트나 본원 묘지 
 
프랍하 릴리 토포는 스타니슬라스와 미리암 토포의 세 째 아이였다. 프랍하에게는 언니, 오빠, 남동생이 한 
명씩 있었다. 프랍하는 1958년 7월 6일 골렝의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명랑하고 다정한 아이로서 
성장하며 노래 부르기를 아주 좋아했다.  

5세가 되면서 골렝의 거룩한 십자가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했다. 학업 성적이 우수했으며 정규 과목과 
병행하는 활동에 참여했고 학교 리더로 선출되었다. 중등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거룩한 십자가 수녀회에 
입회하기를 바랐지만 숙모는 대학 공부를 마치고 얼마간의 사회 생활을 경험한 후 수녀원에 갈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얻어 대학 과정에서 교육학 공부를 마쳤다. 그리고 몇 년간 징고에 있는 
우술라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했다. 이 시간 동안 수도 성소가 점차 강렬하고 분명해졌다. 프랍하는 한 
예수회 사제의 도움으로 노틀담 수녀회를 접하게 되었으며 1988년 7월 16일에 자말푸르에서 지원자로 
입회했다.  

수련기에는 강한 신앙과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1990년 4월 28일, 메리 프랍하 수녀는 파트나 관구 본원에서 
착복을 했다. 교육학 과정을 마쳤기에 유기서원기 1년 차에 기나긴 교육 사도직을 시작했다. 수녀의 교육 
사도직 이력은 다음과 같다. – 고미아 성 요셉 고등학교 교사, 셰이크푸라 마리아 아슈람 학교 교사, 
비나구리 성 패트릭 학교 교사, 주로단 노틀담 중학교 교장, 자말푸르 성 요셉 중학교 교장.  

2019년 5월, 메리 프랍하 수녀는 이미 꽤나 진전된 암 판정을 받았다. 6월에 쿠르지 성 가정 병원에서 
4시간이 넘는 대 수술을 받았으며 15일간 응급실에 머무른 다음 일주일간 면밀한 관찰을 위해 병실로 
옮겨왔다.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여덟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다. 계속되는 주사를 놓기에는 
수녀가 너무 쇠약한 상태였기에 더 많은 검사를 통해 의료진은 구강 항암을 처방했다. 2020년 10월 첫 째 
주, 수녀의 상태가 다시 위중해졌다. 다시 쿠르지 성 가정 병원에 입원했고 응급실에 머물렀으며 호흡기와 
유동식에 의지했다. 10월 12일, 의사들은 가정간호를 위해 수녀를 집으로 퇴원시켰다. 그때부터 12월 
1일까지 수녀 간호사들과 다른 이들이 돌아가며 수녀를 돌보았다. 수녀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유되리라는 절망속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2020년 12월 5일에는 가벼운 심장마비로 
보이는 증세를 겪었다. 다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실에 머물렀다. 12월 19일, 수녀는 수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병실로 옮겨왔다. 수녀는 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며칠간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다. 수녀가 
“예수, 마리아, 요셉, 저를 고향으로 데려가소서.”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12월 24일 아침, 
양호 담당인 메리 니트야 수녀는 메리 프랍하 수녀가 깨어나 방에 달아놓은 성탄 장식에 대해 감사히 
여겼다고 알렸다.  

2시 30분 경, 수녀의 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메리 테씨 수녀와 다른 수녀들 몇이 급히 
병원으로 가 수녀 곁에서 기도했다. 마지막 순간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롭게 찾아왔다. 성탄 전야 오후 4시 
50분에 메리 프랍하 수녀는 마지막 숨을 내 쉬었다. 그날 저녁 본원에서는 무척이나 감동적인 영결식이 
거행되었고 메리 프랍하 수녀의 가족 여덟 명이 코빗 19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골렝에서 파트나까지 왔다. 
자말푸르 수녀들과 근처 공동체 수녀들도 수녀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참석했다. 장례식은 12월 26일 
토요일에 본원 성당에서 있었다. 은퇴 대교구장 윌리엄 데 수자 예수회 신부가 다른 몇 명의 신부들과 함께 
감사 미사를 집전했다. 매장식은 본원 묘지에서 미사 직후 거행되었다.  

육화하신 하느님이며 메리 프랍하 수녀가 그분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았던 쳤던  예수님께서 수녀에게 영원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기를!  


